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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소재 LH '데시벨35랩(dB35Lab)'*

에서 가족 단위 참가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

ㅇ LH는 층간소음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예방·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20일(토)과 27일(토)에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ㅇ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뛰기, 가구 끌기, 공 뛰기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일으키고 이를 측정해 보며 소음의

크기와 아래층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윗집의 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경로를 직접 체험한 뒤,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가족이 함께 작성하며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ㅇ 올해부터 체험형 층간소음 예방 교육은 상시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전화(☎044-902-9126)로 문의하거나, 공공자원 개방·

공유 통합 플랫폼인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LH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예방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 6월 가족 단위 참가자 총 40가족 80여 명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시행

 - 세종시 환경교육센터와 협업하여 소음 측정 및 저감 체험 등 맞춤형 강의 진행



□ 황종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장은 "올해는 세종시 환경교육센터와

협업해 더욱더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했다“라며, ”

층간소음은 기술적인 해결과 더불어 생활 속 배려와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숙제인 만큼, LH는 배려 문화 확산 및 공동

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LH품질시험인정센터 책임자 센터장 황종규 (044-90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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